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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판타지리그’ 1위 등극 
한국인 최초 EPL100호골 달성도

류현진, ML 최초 진기록 작성 관심
사이영상 양대리그 연속 2위 여부 주목

지난달 20일 사우스햄튼과 리그 2라

운드 경기에서 4골, 지난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골-1도움 등 잉

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이 프리미

어 판타지리그(프리미어 공식 사이트에

서 운영하며 선수를 사고 팔고 가치와 

활약에 따라 점수 및 몸값를 늘리는 게

임, 매주 프리미어리그의 선수들로 자신

의 팀을 구성해 그 주중에 열린 시합의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도합하여 순위를 

매긴다-편집자 주)에서도 최고의 선수

에 올랐다. 손흥민은 6일 현재 EPL 득

점 1위, 주간 파워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판타지 프리미어리그가 7일 공식 발표

한 기록에 따르면, 손흥민은 1~4R 총 45

점으로 2위 해리 케인(토트넘, 44점)에 

앞서 단독 선두에 올랐다. 3위는 모하메

드 살라(리버풀, 41점), 4위는 손흥민과 

공동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칼버트-

르윈(에버턴, 37점), 5위는 그릴리쉬(애스

턴 빌라, 35점)다. .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2020시

즌은 끝났다. 토론토는 아메리칸리그 와

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탬파베이에 2패로 

탈락했다.

7일‘OSEN’에 

따르면 지난 

겨울 토론토

와 4년 8,000

만 달러에 계

약, 아메리칸리그 이적 첫 해 류현진

은 지난해 못지 않은 좋은 성적을 기

록했다. 류현진은 코로나19로 인해 단

축시즌으로 치러진 올해 12경기에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를 기록했다. 마지막 

10경기에서는 9차례나 2

실점 이하로 안정적이었

다. 69이닝을 던지며 72

개의 삼진을 잡고 17개의 볼넷을 허용했

다. 류현진이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토론

토는 9승 3패를 기록했다.

관심은 포스트시즌이 끝난 뒤 발표될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 결과에 모

아지고 있다. 류현진은 지난해 메이저리

그 평균자책점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활약으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2

위에 올랐다.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은 12경기에서 

8승 1패 평균자책점 1.63, 탈삼진 122개

를 기록하며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셰인 비버(클

리블랜드)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어 과연 

류현진이 2위에 오를 수 있을지 궁금증

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 매체‘디 애슬레틱’은 최근 올해 

양대 리그 MVP, 사이영상, 신인왕을 예

상했는데,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순위

에서 류현진을 2위로 예측했다. 키스 로 

기자는“토론토가 류현진과 4년 FA 계

약을 한 것은 매우 영리한 결정이었다. 

류현진은 계약 첫 시즌 아메리칸리그에

손흥민은 또 하나의 인상적인 부문

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바로‘방

출(transfer-out)’부문이다. 손흥민은 

1~4R를 통틀어 모두 206만5,956명의 

유저에게서 방출당했다. 2위인 티모 베

르너(첼시, 201만2,888명)보다 5만 명이

나 많은 수치로, 3위 오바메양(아스널, 

169만348명)보다는 37만 명이나 많다. 

손흥민을 방출한 유저가 많은 것은 1R 

토트넘의 부진, 3R 뉴캐슬전 부상 때문

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판타

지리그 최고의 선수에 오른 것은 그만큼 

뽑은 사람도 많다는 뜻이다. 

한편 맨유전에서 두 골을 추가한 손흥

민은 한국인 최초로 유럽의 4대 빅리그

(잉글랜드·스페인·이탈리아·독일) 정

규리그(1부) 통산 100골을 기록하며 차

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분데스리가 

시절 기록했던 정규리그 98골을 넘어섰

다.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

서 1군 무대에 데뷔한 지 10년 만이다.

손흥민은 18세였던 2010년부터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6시즌 동안 41골, 2015년 EPL 토트넘으

로 이적한 뒤 지난 시즌까지 4시즌 160

경기에서 53골을 넣었다. 올 시즌 리그 4

번째 경기였던 이날 5·6호 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차범근(98골)을 넘었다.

손흥민은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

언스리그 등 클럽대항전이나 FA(축구협

회)컵 등 각종 대회에서는 총 141골

을 넣었다. 차 감독이 갖고 있던 

아시아선수 유럽 최다골(121

골)은 이미 지난해 11월 깼

고, 이후 스스로 기록을 경

신하는 중이다.

손흥민은 영국 스카이스포

츠가 6일 발표한 EPL 주간 파워랭킹에

서 손흥민은 1만1천362점으로 362명의 

선수 중 1위에 올랐다.

서 두 번째로 뛰어난 투수였다. 또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류현진 외에 경쟁자로는 뉴욕 양키스

의 게릿 콜(7승 3패 평균자책점 2.84), 미

네소타 트윈스의 마에다 겐타(6승 1패 

평균자책점 2.70), 시카고 화이트삭스

의 댈러스 카이클(6승 2패 평균자책점 

1.99),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크리스 배

싯(5승 2패 평균자책점 2.29) 등이 있다.  

류현진의 베이스볼레퍼런스 WAR 3.0

으로 아메리칸리그 투수들 중 2위였고, 

팬그래프 WAR 1.9는 아메리칸리그 투

수들 중에서 8위였다.

류현진이 키스로 기자의 예상처럼 아

메리칸리그 사이영상 2위에 오른다면 

대단한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사이영

상이 제정된 이후 양대리그를 번갈아 2

년 연속으로 사이영상 2위를 차지한 기

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최초 진기록에 도전한다.

스포츠

▲ 류현진이 연속해서 양대리그 사이영상 2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타운뉴스DB

▲ 손흥민이 EPL 100호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타운뉴스DB


